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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11일(목),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「기초수급자 노동자 많을 수록
범죄 온상? 행안부의 희한한 ‘지역안전지수’」기사에 대해 다음과
같이 설명합니다.

□ 주요 보도 내용

 ㅇ 안산시는 제조업체수와 기초수급자가 많아 2년 연속 5등급, 
제주도는 관광객수를 주민등록인구수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

□ 설명 내용

 ㅇ 범죄분야 안전지수는 5대범죄(살인, 강간, 절도, 폭력, 강도) 건수의 가중치가 
50%로서, 등급의 높고 낮음은 대부분 5대범죄 건수에 좌우됨

  - 취약지표는 범죄발생과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지표로, 정책수행 시 
참고토록 제공하는 보조지표 개념이며 등급 결정의 주요 요인이 아님

* (가중치) 기초수급자수 6.4%, 제조업체수 3.2%, 음식점 및 주점업체수 1.4%

 ㅇ 안산시의 경우 5대범죄 건수가 많아 5등급을 받은 것이지 기초

수급자수, 제조업체수가 많아 하위등급을 받은 것이 아님

* (1만명당 5대범죄 건수) 안산시 127.5건 / 전국 시지역 평균 92.5건

* (제조업체 다수지역) 김포 1등급, 화성 2등급, 경기광주 2등급, 양주 2등급

 ㅇ 또한 제주도에서는 관광객을 주민 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

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 수 대비 범죄발생률을 크게 왜곡하는

결과를 초래함
 ㅇ 앞으로, 행정안전부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

지속적으로 수렴하여, 개선방안(취약‧경감지표 값을 참고자료로만  
활용․제공 등)을 마련하도록 하겠음


